
(천안=연합뉴스) 유의주 기자 = 독립기념관은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와 교류와

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.

양측은 각자 보유한 전문역량을 공유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양

한 분양에서 협력할 예정이다.

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"고하 송진우 선생의 포용적인 독립운동 정신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

기인 것 같다"고 말했다.

현병철 기념사업회 이사는 "국민 속에서, 민중 속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

엄중한 감시 속에 있었던 만큼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다"며 "업무협약이 독립운동사의 더 넓은

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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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기념관,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와 교류 협
력 협약

기념촬영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(오른쪽)과 현병철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 [독립기념관 제공. 재판매 및 DB

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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